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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성심시녀회.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성모자애원의 대표 곽지

숙 수녀(57)가 몸담고 있는 곳이다. 수녀회 대신 시녀회라 명한 이

유가 있다.

“시녀로서 나를 낮춰 섬기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족정신을 실천하라’는 것이 남대영 신부님의 정

신입니다.”

프랑스 출신인 남대영 신부(본명 루이 델랑드, 1895~1972)는 

1923년 한국에 파견된 후 1936년 성모자애원을 설립해 전쟁고아

와 빈민, 한센인, 장애인 등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 남 신부의 

빈민구호 활동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와 6.25 등 혼란기 속에서 소

외계층의 안식처가 돼온 지 올해로 85년째다. 성모자애원의 성장과 

변천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이기도 하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

통 받는 이들을 위해 빈민구호 활동을 시작했고 전쟁 이후에는 빈

민과 고아, 버려진 노인들을 돌보는 데 힘을 쏟았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주력

1977년 성모자애원은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높여 나갔다. 전쟁고아들이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하면서 보육시설은 문을 닫았다. 대신 여성지체장애인시

설 및 중증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설립해 장애인 복지지원 

영역을 확장했다.

노숙인이 늘어나자 노숙인복지시설을 설립했고, 무료급식소를 마

련했다. 고령화 문제가 떠오르자 노인 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

다. 현재 성모자애원에서는 대구요셉의 집(무료급식소), 나자렛집

(노숙인 요양시설), 루도비꼬집(청소년 중증장애인시설), 마리아의 

집(여성 중증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인 햇빛마을과 용평마을의 

복지시설 6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남 신부의 

정신은 성모자애원 산하 여러 시설에서 빛나고 있다. 햇빛마을은 노

인들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도 천 기저귀를 사용한다. 주방

의 음식 정성까지 소문나서 정원 90명인 이곳의 대기인원은 200명이 

넘는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대구를 휩쓸었을 때도 성모자애원

의 가족정신은 어김없이 발휘됐다. 대부분의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

은 상황에서 대구요셉의 집은 노숙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다. 

아침마다 든든한 도시락과 함께 마스크를 챙겨 노숙인들에게 나눠 

주었다. 급식소가 쉬는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컵라면, 바나나 등을 준

비해 노숙인들이 사는 곳을 직접 찾아갔다.

최근 복지 영역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인을 이끌어가

는 곽 대표수녀의 고민도 깊다.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기존 거주시

설을 정리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고민이다. 서울에 리틀요셉집을 열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부산에서는 가난한 노인들을 찾아 

말벗 활동을 하는 이유다.

앞으로도 성모자애원은 더 어려운 곳에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노

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예정이다.    글 양문실  작가

성모자애원이 운영하는 여성 지체장애인시설에서 생활인과 함께 산책 중인 

곽지숙 마리인덕 대표수녀(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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